
한국의 국가 경쟁력 추락  

- 섬유의 국제 경쟁력 추락 동향과 비슷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는 매년 61개의 나라 및 지역을 대상으

로 312개 지표에 따라 “경제 성능”, “정부 행정 효율”, “기업 경영 효율”, “인

프라 스트럭쳐(infrastructure : 교통ㆍ전기ㆍ통신 등 산업 기반 시설)”의 4개 

요인을 계수화(計數化)하여 매긴 점수에 따라 국제 경쟁력의 종합 순위를 결

정하고 있다. 

종합 순위를 보면 미국이 1위이고, 홍콩이 2위, 3위가 싱가포르, 4위가 아이

슬란드 등으로 되어 있다. 

이번 순위 발표에서 가장 큰 향상을 보인 나라는 중국으로서 국제 경쟁력

이 2005년에 31위이던 것이 12랭크(rank) 향상하여 19위로 크게 점프하여 20

위권 내에 들게 되었고, 다음의 인도는 39위에서 10랭크 올라 29위로 30위권 

내에 들었다. 일본은 2002년에 27위였는데 점차 향상하여 2005년에는 21위로 

20위권 밖에 있었는데, 17위로 20위권 내에 들어갔으며, 10 위권 내에 들어가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정부 행정 효율성”이 2005년에 31위이던 것이, 약 50%인 16개 랭

크가 떨어져 47위가 되었고, “기업 경영 효율성”도 30위에서 50%인 15개 랭

크가 떨어진 45위가 되어, 종합적으로는 29위에서 1/3인 9개 랭크가 떨어진 

38위를 급락하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는 정부 행정 효율과 기업 경영 효율이 크게 향상함으로써 



종합 순위가 올라갔는데, 한국은 바로 이들의 순위가 크게 떨어져 종합 평가

가 떨어져 이제는 중국이나 인도만도 못한 국제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전락

하였다. 이러한 동향은 마치 한국 섬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추락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 평가에서 특히 한국에 대하여는 “노사 관계”, “생계비 지수”, “금융 전문

가 활용의 용이성”, “사회적 차별”, “회계 투명성” 등이 거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문제가 바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문제들이다. 

이들 평가는 1인당 GDP 10,000달러 이상 국가 중에서는 30위, 인구 2천만 

이상 국가들 중에서는 16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 국가 중에서는 최하

위 수준으로 되어 있다. 

IMD는 한국에 대하여, 기업 투자의 활성화, 한미 FTA 체결,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 유가 변동의 영향력 감소와 같은 당면 과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 ♣ 

 


